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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께
어제는 한가위라는데 이곳에서는 모두 다 학교에 가고 추석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드 알아드하 (희생 페스티발)”라는 이슬람교도들의 가장 큰 명절이 올해는 12일에서 14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삼 일 연휴로 쉬었습니다.  이 절기는 아브라함이, 무슬림이 믿기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수양을 공급받아 대신 번제로 드린 것을 기념해서 전세계 무슬림들이 다 지키는 명절로 좋은 양을 미리 사 놨다가 12일에 일제히 목을 따 피를 다 흘려버리고 잡아 먹습니다. 첫날은 내장만 먹고 둘째날은 고기를 먹습니다. 하루종일 먹고 자고 저녁 늦게까지 파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양 한 마리에 200불-400불 정도라니 가난한 사람들은 양 잡을 엄두도 못내고 부잣집에서는 양은 물론 소를 몇 마리 잡는 집도 있습니다. 저희는 거리에 온통 흐를 피가 보기 싫어 그냥 방콕했습니다.  
참 대속물되신 예수님을 바로 보고 믿지를 못하니 지금도 이렇게 미혹되고 허망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드가 가까우면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도 이상해졌습니다. 이곳 모로코는 차가 멀쩡히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서서 전화를 받지 않나, 고속 도로에서 출구를 놓쳤다고 역주행을 하거나 차선은  무시하라고 있는 것 처럼 운전하는 등등 교통문화가 아주 고약하지만 이건 꼭 귀신이 들렸나 싶게 더 심해졌습니다. 곳 곳에 트럭이 뒤짚히고 차들이 음료수 캔 찌그러들 듯 된 광경들을 보며 이 절기에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길로 인도하는 지를 보게됩니다. 
이절기엔 또한 하지를 갑니다. 기도해주시는 오마르의 어머니도 하지를 갔습니다. 하지란 무슬림들 중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로의 성지순례를 마친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무슬림들의 성지순례란 의미로 썼습니다. 메카에 있는 검은 돌, 카바를 도는 수 많은 영혼들의 사진을 아래에 붙였습니다. 하지를 가면 오성급 호텔에 20여일을 머물러야 하니 비용이 6700불 (755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또 다른 허망한 일을 보십시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지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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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한사람 한사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하도록
2. 순호가 학업을 잘 감당하고 ACT (10월 22일), SAT (11월 5일) 시험에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3. 장석창이 8학년, 11학년, 12 학년 수학을 잘 가르치도록 지혜와 건강 주소서.
4. 이은주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육신됨을 잘 보이도록
5. 사랑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멜템, 오마르, 자이납, 시햄, 사나, 메이, 지훈, 경아,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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